
Be nze ne 생산가격 8 .7% 상승
한국은행 , 12월 SM도 9.0% 올라 … 2002년 전체 상승률 1.6%

생산자물가가 농림수산품 가격상승 영향으로 5개월 연속 올라 소비자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.

한국은행에 따르면, 2002년 12월 생산자물가는 11월보다 0.1% 올라 8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했고 전년동월에

비해서는 4.6% 뛰었다.

공산품은 유가안정 등의 영향으로 내렸지만 농림수산품과 서비스가 추운 날씨로 인한 출하물량 감소와 각종요

금 인상 등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.

서비스도 외항화물운임(8.5%), 시내버스료(4.7%) 및 은행수수료(3.4%) 인상 등의 영향으로 0.5% 올랐다.

공산품은 경유(-2.5%), 휘발유(-1.3%)가 내리고 종이기저귀(-3.1%), 미장합판(-1.7%) 등 목재·종이제품이 떨어

지면서 0.2% 하락했다.

화학제품과 고무·플래스틱은 각각 0.5%, 0.6% 올랐으나 석유제품은 -2.1%, 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-0.6%, 종

이는 -0.1% 등 원화환율 및 국제가격 하락 영향으로 내림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.2% 하락했다.

석유제품은 11월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유가 2.5%, 휘발유 1.3%, 등유 3.0% 각각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2.1%

하락했다.

반면, 에틸렌 및 벤젠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과 PVC는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각각 4.6%, 8.7%, 3.8% 상승했다.

고무 및 플래스틱제품은 원자재(고무)가격 상승 영향으로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 가격이 10.0% 올랐으나 자동

차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래스틱이 0.4% 떨어졌다.

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는 TV 브라운관, 웨이퍼 등 전자부품류가 원화환율 하락 및 생산기업 간 경쟁심화 등으

로 0.6% 하락했다.

2002년 전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.6%로 2000년 2.0%와 2001년 1.9%보다 낮았다.

농림수산품(4.5%)이 집중호우, 태풍 등의 영향으로 급등했지만 공산품(1.1%)은 안정세를 보인데다 전력·수도·

가스(-2.3%)는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.

공산품의 생산자물가 등락률(2002.12) (단위: %)

구 분 등락률 주요 품목

목재/나무제품 - 0.6 미송각재(- 0.9), 보통합판(- 1.4), 미장합판(- 1.7)
종이제품/출판물 - 0.1 제지용펄프(- 3.2), 화장지(- 2.4), 종이기저귀(- 3.1)
석유제품 - 2.1 경유(- 2.5), 휘발유(- 1.3), 등유(- 3.0), 제트유(- 10.7)
화학제품 0.5 에틸렌(4.6), 벤젠(8.7), SM(9.0), PVC(3.8), PP(1.4)
고무/플래스틱 0.6 버스·트럭용타이어(10.0), 플라스틱자동차부품(- 0.4)
영상/음향/통신장비 - 0.6 TV브라운관(- 1.3), 웨이퍼(- 2.1), 동박적층판(- 0.8), TV(- 1.5)

† 전월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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